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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인식의 기본개념들■

학습목표※

개별자와 보편자를 이해하기 위해 철학의 기본 기념들을 알아본다

다름을 발생시키는 선의 개수▲

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흐르고 무시로 변하기 때문에,

식별 불가능 이다 인식 혹은 앎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 하는 것인데 헤라클레이토스의 경우‘ ’ . ‘ ’

분류하려는 순간 모든 것은 지나가버리고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분류란 경계 선을 삽입( ) . ( )

하는 것이다 일자. (一 )者 를 이야기한 파르메니데스의 경우에는 이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

않겠지만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이 선들이 무한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유적.

으로 말하자면 파르메니데스의 종이는 하얀 색이고 헤라클레이토스의 종이는 무한개의 선,

들로 가득 찬 검은 면이다 선을 삽입하는 순간 다름 차이 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, . ‘ ( )’

개별자와 보편자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.

과formal material▲

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즉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 아닌 것이 없는 것 이 바로, ‘ ’

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이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확연히 구. ‘

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에는 여러 개 가 나올 수 없다 여럿이라고 하는’ . ‘ ’ .

것은 수 와 관련된 것이며 이 수의 개념은 피타고라스로부터 출발했다 피타고라스는( ) .數

를 수로 보았으며 수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추상적 세계의 우월성arche

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는 추상적 형식적 범주적 개념이라고 볼 수. , , (formal)

있다 내용적 실제적 개념인 물 불 흙과는 다른 성격인 것이다 추상적 형식적. , (material) , , . ,

세계의 우월성을 믿은 피타고라스와 천상계의 이데아를 믿은 플라톤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

서 발생한다.

보편성이란 무엇인가▲

보편성이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두루 적용된다 는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 인‘ , , , .’ . ,

간의 주관을 넘어선 것이다 보편성을 담보한 유토피아 는 없는 장소를 의미한. (Utopia)

다 는 장소를 의미한다.(topos .)

본질과 인식▲

서로 유사한 사과와 닮은 것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사과라고 통칭할 수 있는가 외관상?

을 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서로 유사한 사과와 닮은 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본질.

알짜 이 있어야 한다 플라톤은 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을 인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( ) . ‘ ’ .

가 과학적 인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학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나서 인식이라는 말을 붙여

야 정당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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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2 )

감각의 대상과 사유의 대상■

학습목표※

본질의 필요성과 감각 사유의 대상을 이해한다,

본질의 존재 이유▲

플라톤이 살고 있던 시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들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

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회의 규칙과 원칙과 법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.

요했는데 그것을 플라톤은 본질 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본질이 없다면 인식의 기준은 사라‘ ’ . ,

지게 되어 인간들은 헤매게 되거나 판단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언, . ‘

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두루 적용 되는 본질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전쟁, , , ’

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본질은 단지 정치적 상황 뿐 아니라 언어에.

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낱말은 개념을 지시한다 그런데 이 개념이 아무런 본질도 없. .

이 흔들린다면 낱말도 흔들릴 것이고 언어 사용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본질은 정치적.

상황 언어 사용 인식의 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, , .

감각의 대상과 사유의 대상▲

본질인 이데아는 천상계에 있다 천상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있는 것이다 개별, . (ideal) .

자로서의 장미꽃은 색깔과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보편자로서의 장미꽃은 그럴 수 없다. 본

질은 순전히 사유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지각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으. , .

로부터 개념이 나오게 된다 한편 보편자로서의 장미꽃은 개별자로서의 장미꽃들에 두루. ,

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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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3 )

감각 사물 내포 외연 형식적 실질적 차원에서의 개별자와 보편자/ , / , /■

학습목표※

내포 외연 그리고 형식적 실질적 차원에서의 개별자 보편자를 이해한다, ,

감각과 사물▲

한 사물 이것 의 감각적인 것들의 종합을 그 사물 이것 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한 사(‘ ’) (‘ ’) .

물도 그것의 속성들처럼 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물 그 자체는 감각과 다른 것이다? .

사물이 인간에게 감각적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사물과 감각은 분리 되어 있지 않지만 구. ‘ ’ , ‘

분 은 할 수 있다 감각이 사물보다 존재의 급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혹은 감각 없’ . ?

이도 사물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?

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이것 과 감각을 구분했다 사물은 실체(‘ ’) . ‘ (hypokeimenon, substance’

이며 문장으로 치면 주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은 속성이며 문장으로 치면 술어라고 할, . ‘ ’

수 있다 속성은 우유 라고 할 수도 있다 인간은 감각이라는 층을 뚫고 사. ( , accidence) .偶有

물이라는 층을 만날 수 있다.

개별자와 보편자▲

돌 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지만 실제의 돌들은 변한다 그리고 돌 이라는 개념은 하나지‘ ’ , . ‘ ’

만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인 실제의 돌들은 너무나 많다 또한 그 돌들은 그 나름, .

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다 이 돌은 개별자이지만 돌은, . ‘ ’ ,

보편자다 개별자인 돌들은 볼 수 있어도 보편자인 돌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. ,

니다.

내포와 외연▲

철광석 은 보편자이면서 보편자인 돌에 속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돌의 이데아도 있고 철광‘ ’ . ,

석의 이데아도 있다 그런데 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돌에는 철광석도 있고 석탄도 있고. ,

점판암도 있고 온갖 종류의 돌들이 있다 보편자의 세계에도 급수가 있는 것이다 더 큰 범. .

위의 개별자들을 포섭하는 보편자도 있고 더 작은 범위의 개별자들을 포섭하는 보편자도,

있다 여기에서 개념 논리학의 중요한 원칙이 나온다. . 내포와 외연은 서로 반비례한다“ .”라는

것이다 내포 는 한 보편적인 개념을 특징짓는 규정들을 말한다 규정들이 많으면 많을. .內包

수록 그 규정들을 다 만족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 반대도 당연히.

성립한다 개별적인 사물들의 수가 바로 외연 이다 집합으로 말하면 내포는 집합의 규. .外延

정이고 외연은 원소의 개수다, . 외연이 가장 넓은 개념은 존재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존재야말

로 가장 큰 보편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연이 가장 좁아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개별자.

다.

형식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▲



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는 형식적인 인 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실질적인(formal) ,

차원에서 다룰 수도 있다 한 변의 길이가 인 삼각형은 개별적인 정삼각형이(material) . 3cm

고 그냥 정삼각형은 보편적인 정삼각형이다 하나하나의 실수는 개별자들이고 자연수니 실, . ,

수니 하는 것들은 보편적인 개념이다 이같이 수학적이거나 순수 기하학적인 차원에서 이루.

어지는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는 형식적인 차원의 것이다 이 차원의 것들은 지각과 무관.

하고 순수한 이성에 의거한 것이다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자는 물론이고 개별자조차 이.

념적 이라 한다 이에 반해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개별자와 보편자의 관계는 구체적으(ideal) . ,

로 지각되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.


